
순례, 내 안 ‘佛心’ 찾는 여행

두 사람이면 꽉 차는 좁은 휴게소에서 4사람의 

순례자가 다닥다닥 붙어 잠을 청했다. 우와지마

(宇和島)시의 입구에 해당하는 마츠오 터널 위의 

순례자 휴게소는 앙증맞은 벽화로 곧잘 시코쿠 

순례 서적이나 지도에 등장하는 곳이다. 

88번에서 1번을 향하는 역순례(逆打ち)를 한다

는 초로의 순례자는 아직 밤이 물러가기도 전에 

조용히 자리를 정리해 나갔고, 홋카이도 콤비와 

나는 6시쯤 되어 부스스 일어났다. 오늘은 33km 

정도 떨어진 43번 메이세키지(明石寺)까지가 목

표다.

예로부터의 순례길은 휴게소를 끼고 고개를 넘

어가는 길이지만 하루에 평균 30km를 무거운 짐

과 함께 걷는 노숙순례자로서는 아침부터 힘을 

빼고 싶진 않다. 길을 내려가 터널을 통과해 순례

길로 나아간다. 

처음에는 어떻게든 옛 순례길을 따라 걷고 싶

어 각 사찰이나 지역주민들께 물어가면서까지 옛

길을 찾아 다녔다. 하지만 중세에 각 지역을 연결

하던 가도(街道)가 순례길로 사용되었고, 근대가 

되어 그 길이 차도로 포장이 되면서 옛길을 찾아 

걷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. 그러다 보

니 그냥 차도 옆을 따라 걷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

어진다. 정확힌 어느 길을 걸어도 순례길이라는 

생각을 가지게 됐다.

에히메현 어딘가에서 만난, 도보 120회째라던 

초로의 도보 순례자는 “어느 길을 걸어도, 부처님

의 마음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이 바로 순례길”이라

며, 시코쿠 순례를 뜻하는 단어 ‘헨로(遍路)’란 

시코쿠의 가장자리를 걷는 길이라는 뜻이 있다고 

말해 줬다. 실제 시코쿠 순례지도 전도를 보면 시

코쿠 섬의 둘레를 따라 둥근 원이 그려져 있다. 

시코쿠 순례길이 유명해 지면서 국내에도 여러 

매체를 통해 순례길이 소개 됐다. 또 그 모습을 보

고 시코쿠를 찾는 많은 여행자들이 순례길이라

는 이미지에서 고즈넉하고, 흙이 깔린 자연의 길

을 생각한다. 하지만 그런 기대를 품고 온 이들의 

후기는 하나같이 “기대와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

도로였다”라는 말이 나오길 마련이다. 순례길로 

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도 시코쿠처럼 많은 길이 

포장도로란 말을 들은 적 있다.

물론 산길이나 도시를 우회하여 걷는 길 가운데

는 옛 길이 그대로 남은 곳도 있고, 지자체나 마을

이 가꾸고 보존하는 길도 있다. 개중에는 기록에만 

남은 길을 다시 복원해 만든 곳도 있다. 하지만 단

지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, 고즈넉함을 느끼기 위해

서만 이 길을 찾는다면 ‘순례’의 가치는 사라지고 

만다. 순례의 가치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

잊고 있던 영적인 가치를 찾기 위한 여정이다.

그 순례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바로 ‘길’이다. 

선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로 “달을 가리키

는데,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본다”는 말이 있

다. 즉, 순례길이란 순례의 가치를 찾게 하는 도구

인 것이다. 그렇기에 단순히 길과 그 주변 환경만

을 보고 시코쿠 순례를 떠난다면, 그것은 무엇인

가 결여된 반쪽자리 여정이다.

터널을 나와 3km 쯤 더 걷자 주택가 한 가운데

에 마메키다이시(馬目木大師)라는 대사당이 나

온다. 옛날 코보대사님이 당신의 나무지팡이를 

꽂은 것이 싹이 터 나무가 자랐다는 전설이 있다. 

휴식을 가질 겸 배낭을 풀어 내린다. 

어깨를 풀며 주변을 둘러보다 대사당 앞에 어

지럽게 떨어진 낙엽이 신경 쓰여 발로 쓸어 본다. 

그걸 본 코에이씨가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어디

선가 대빗자루를 가져왔다. 남자 셋이서 비질을 

하니 5분도 안되어 경내가 깔끔해 졌다. 내친 김

에 처마에 낀 거미줄도 치우고, 지저분해진 향로

와 촛대도 최대한 정리를 한다. 청소를 끝내고 예

불까지 모시고 나니 아침부터 뿌듯한 마음으로 

힘이 생긴다. 

우와지마 시내를 지나는 길은 이정표가 잘되어 

있고, 시가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길을 헤맬 

일이 없지만, 역시 도시를 지나는 길은 조금 머리

가 아프다. 산길이나 시골의 순례길에 비하며 앉

아서 쉴 곳이나, 그늘이 드물어 힘들다. 특히 골목

골목을 지나는 길들이 이어지다보니 답답한 마음

까지 생긴다. 구불구불한 골목길들 사이에서 기

가 죽을 무렵 다시금 한적한 길로 들어선다. 교외

로 빠져나가니 이번엔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

길이다. 그저 일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 41번 류코

지(龍光寺)로 안내한다.

41번 류코지는 일본불교의 특징 중 하나인 신

불습합(神佛習合)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찰이

다. 신불습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

산신과 칠성처럼 ‘민간신앙이 불교로 흡수된 것’ 

정도로만 말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. 우리

나라에선 민간신앙, 내지는 전통종교 정도로 이

해되고 있지만, 일본의 신사와 신토(神道)는 역사

와 규모가 거대한 종교다. 

신토는 알기 쉽게 말하자면 동북아시아판 힌

두교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. 야오요로즈노카미

(八百万神)이라고 불리는, 모든 것에는 신이 깃들

어 있다는 애니미즘이 종교로 발전한 것이 신토

이다. 야오요로즈(八百万)라는 말이 많이 오해 되

는데 실제로 제신이 800만 위(位)가 있다는 뜻이 

아닌, 그만큼 많은 신이 있다는 뜻이다. 그렇기에 

일본은 도시나 시골을 물론하고 길가 여기저기에 

작은 사당과 신사들이 산재하고 있다.

이러한 신토는 6세기경 불교가 들어오면서 한

차례 사상적, 의례적인 면에 변화가 되고 여기서 

일본만의 독특한 신앙인 신불습합(神佛習合), 본

지수적(本地垂迹)설이 생겨난다. 즉 일본불교에

도 신토가 들어오게 된다. 이러한 모습은 일본불

교와 문화에 중요한 축으로 근대에 까지 내려오

게 된다.

신불습합에서 중요한 사상인 본지수적설의 골

자는, 너무나도 높아서 범접하기 어려운 부처님

(本地)이 민중을 위해 다가가기 쉬운 형태인 신의 

모습(垂迹)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. 대표적인 예

로 일왕가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(天照

大御神)은 밀교의 본존불인 대일여래(大日如來;

비로자나불)의 화신으로, 무예의 신인 하치만(八

幡)은 아미타불등의 화신으로 여겨졌다.

또 여기에 더해 권현(權現)이라는 일본만의 존

격도 생겨난다. 권현이란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편

을 가지고 임시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뜻이다. 

이렇게 일본 신토의 신들을 불교에서 말하는 

신중, 또는 호법신으로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. 그

리하여 사찰에서 신사를 모시고 관리하거나, 신

사에서 불상을 모시고 예불을 올리는 등의 모습

이 생겨났다. 절에서 신사를 관리할 경우 그 절을 

벳토지(別当寺), 반대로 절이 신사에 속할 경우 

진구지(神宮寺)라고 불렸다.

41번 류코지는 바로 진구지에 해당하는 사찰이

다.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기설화가 전해

진다. 코보대사께서 시코쿠를 돌던 중 이 지역에

서 볏단을 짊어진 백발노인과 마주다. 젊은 장정

들도 들기 힘든 볏단을 가뿐히 들고 가던 노인은 

코보 대사를 보곤 “나는 이곳에 사는 이인데, 불

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이익을 주려고 합니다”라

고 말하곤 홀연히 사라졌다. 

이에 대사는 오곡의 신인 이나리(稲荷)신이 화

현했음을 알아차리고 노인이 사라진 곳에 류코지

를 창건, 시코쿠 88개소 전체를 수호하는 도량으

로 삼았다. 이러한 연기설화로 인해 류코지는 다

른 사찰들과는 달리 산문은 신사의 문인 도리이

(鳥居)가 서있고 인왕상 대신에 고마이누(狛犬)

라 하는 사자상이 모셔져있다.

이렇듯 불교와 신토가 평화롭게 공존하던 신불

습합은 근대 들어 산산이 깨어진다. 메이지 유신

으로 들어선 신정부는 일왕의 권위를 세우고 그 

옛날 일본의 역사에 나오는 제정일치의 이상을 

세우기 위해 일왕의 신성성을 강조, 새로운 일본

의 정신적 중심을 세우기 위해 국가신토(國家神)

가 탄생하게 된다. 그 내용은 한국에서 흔히 언급

되는 신토의 모습이다. 예를 들어 일왕은 살아있

는 신이며, 일본은 일왕이 다스리는 신의 나라. 이

러한 내용이다.

이러한 일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신토는 정부의 

지원 하에 전통적인 신토 신앙에 대대적인 박해

를 가했다. 또 그동안 당연시 됐던 신불습합과 본

지수적설을 폐지했다.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‘신

불분리령(神佛分離領)’. 이로 인해 벳토지와 진구

지는 아예 폐사되거나 절 혹은 신토 한 곳을 선택

하도록 강요받았다. 이에 사라진 사찰과 법당들은 

헤아릴 수 없으며 파괴된 불상, 불경, 법구 등이 

해외로 반출되기도 했다. 시코쿠 88개소 가운데에

도 이때 일시 폐사됐던 사찰이 다수 존재한다.

류코지도 이때 신사와 사찰이 나뉘게 되었다. 

본래 본당이었던 전각이 이나리 신사로 전용되었

고, 바로 아래 대사당이 있던 곳에 본당을 새로 세

워 새로운 류코지가 세워졌다. 그래서인지 처음 

이곳을 순례 왔을 때엔 사찰이 아닌 신사라고만 

생각해 눈앞에 두고도 찾질 못했었다. 한편 분리

된 이나리 신사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

분위기가 물씬 났다. 

사찰측에 문의해보니 이미 별개의 종교로 분리

가 됐고, 신사를 관리하는 신관은 다른 동네에 살

면서 제사가 있을 때만 신사를 들린다고 한다. 또 

신사와는 별개로 본당의 한 쪽에 이나리신을 모

시고 있다고 하니 신불습합의 옛 모습이 돌아 온

듯했다. 실제 시코쿠 순례길 외의 지역에서도 옛

날 신불습합 시대의 모습을 부활시키는 경우가 

많이 보인다. 

시코쿠 유명세로 순례자 급증

포장도로 실망하는 사람 많아

주위 풍경 관심은 반쪽 순례

 

41번 류코지 ‘신불습합’ 전형

신사에 사찰 속한 神宮寺 해당

부처님께 더 다가기 위한 신앙

박지산의

정진의 길, 시코쿠를 걷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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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유기고가>

41번 류코지 전경. 계단 위의 신사가 본래의 본당으로 일본 특유의 ‘신불습합’ 신앙을 보여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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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코지에서 부츠모쿠지로 향하는 언덕길. 


